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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5월 6일, 산림항공관리본부에서는 소나무

재선충병으로 인한 항공방제 실시계획을 한국

양봉협회에 공지한 바 있었다. 그러나 5차까지

잡혀있었던 전국적인 항공방제 계획은 양봉농

가들의 아까시 꿀 집중 채밀시기와 겹쳐져 날짜

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, 본 협회는 산림항

공관리본부와 협의를 하여 꿀벌 피해가 발생되

지 않도록 아까시 꽃 개화기를 피해 항공방제를

실시하도록일정을조정하였다. 

조정 결과, 대구ㆍ경북(영천)지역의 항공방제

일정을 포함한 여타지역의 기존 방제계획 날짜

를 5월 말로 미루도록 조치하여 최대한 양봉농

가의 꿀벌 폐사 위험성이 줄어들도록 배려하기

로했다. 중요한것은이를잘이용하여각지역

의 분회장이 항공방제 기간을 확인 후 양봉 농

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산림 담당자

와연락하여기간을조정하는적극적인자세다.

이러한 협회와 산림항공관리본부의 긴밀한 협

조는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를 더욱 줄이기 위한

양봉농가의노력이더해져야빛이날것이다.

아까시 꽃 개화기와 겹친 항공방제
계획 일정 변경

한국양봉협회, 산림청과 긴밀한 협조

농촌진흥청 퇴출대상 공무원 중 64명 사직
2명은 구제, 41명은 교육ㆍ농촌 봉사활동

정부중앙부처로는처음으로‘공무원퇴출제’를시행

한 농촌진흥청(이하 농진청)의 퇴출 대상 공무원으로

선정된 107명 중 64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

나타났다.

농진청은 지난달 28일 전체 직원 2천 31명의 5%인

107명을 퇴출 대상자로 선별한 가운데‘심의평가위

원회’를 통해 2명을 구제했다. 나머지 105명의 퇴출

대상자는 6일부터 6개월간‘농업현장기술지원단’에

소속돼 한국 농업대학에서 의식개혁 교육 및 농촌 현

장봉사활동에나설예정이었다.

그러나 퇴출 대상자로 선정된 105명 중 64명이 사직

서를 제출해 이날 교육에 입소한 공무원은 41명으로

나타났다. 41명은 심리적 안정 교육과 함께 의식개혁

토론 등을 거쳐 농촌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

다.

41명 중 5급 이상은 3명 나머지 38명은 6급 이하 직

원이다.

농진청은 3개월후성적이우수한공무원은우선적으

로현직복귀를추진키로했다.




